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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r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subjects were 291 parents whose children went to daycare centers in Uiwang. The questionnaire 
contained 15 items for children’s dietary habits and six items for parents’ nutritional attitudes.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of children’s dietary habits were as follows: 63.9% of children ate meals regularly, however breakfast (46.4%) was 
usually skipped; 44.0% of children ate a snack more than twice per day; 56.7% did not have late night meals; 49.5% ate 
out once to twice per week; 89.7% had dinner with family more than three times per week; and 43.6% had picky eating 
habits. The percentage of children who did not eat vegetables and seaweed was the highest among other food groups. Intake 
frequencies were low in fatty foods, instant foods, and fast foods. Som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picky eating 
habits and other dietary habits by cross-tabulation analysis. Intake frequency of non-picky eating children was lower for late 
night eating and fatty foods but higher for vegetables and seaweed compared to picky eating children. Parents answered that 
their nutritional knowledge level was normal (72.2%), and nutritional information was collected using the Internet (36.0%). 
Nutritional value was the most considered point in meal preparation of parents (43.3%), and the most difficult factor in child’s 
diet management was lack of time due to working (36.1%). Parents cited method of creating a menu (27.0%) and table 
manners (25.3%) as topics of nutrition education by professionals. Therefore, various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improve healthy dietary habit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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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통적으로 영유아의 식습관은 주로 가정환경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믿어왔다(Yang IS 등 1993). 하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건강 및 영양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영유아 식습관 형성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Lee HO 2007). 인
간의 식습관은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맛보기 시작하는 영

유아기에 형성되며, 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식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Schwartz C 등 2011), 가정에서 뿐만 아
니라, 어린이집에서의 영양관리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교
정의기회가될 수있다(Lee NH 등 2000; Sin EK & Lee YK 
2006).

여러연구에따르면, 우리나라는편식과같은올바르지않
은 식습관을 가진 영유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
구미지역어린이집유아들의식품및영양소섭취상태평가

연구에서 유아들은 대부분 채소를 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슘과 철분 섭취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Sin EK & Lee YK 2005). 경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설문조사결과에서는자녀의편식식품군은채소및과일

류와어육류가각각 1순위와 2순위였으며, 연령이낮은 집단
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편식 비율이 높았다(Oh YJ & 
Chang YK 2006).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학령 전 아동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채소류에 대해서는 기호도가 상대
적으로 낮았다(Park HS & Ahn SH 2003).
우리나라 영유아는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적인 면에서 공급이 불량
하고, 개선여지가매우높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
리나라 영유아 중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이 2013년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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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 1∼2세에서는 5.9%였고, 만 3∼5세에서는 4.4%였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이 만 1∼2세에서는 10.5%였고, 만 3∼5세
에서는 8.4%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또
한, 유아들에서 에너지 섭취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
정수준 미만인 경우가 높았고, 미량 영양소를 추정 평균 필
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30∼50%를 상회하고 있었
다(Kim YH 등 2011). 이러한상황으로보았을때, 반드시영
양적으로 위험이 있는 영유아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위한
광범위 대상의 영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유아들에게 이러한 영양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의 영양교육은 별도의 계획 없

이 단편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im HR 등
2003). 또한, 그 주제도 식사예절에 국한된 교육이 대부분이
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Lee KH 등 2001).
이에 정부에서는 영유아 대상 식습관 개선 및 교육의 중

요성을 인지하여 2011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6년 7월을 기
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20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http://ccfsm. 
foodnara.go.kr).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
에따라어린이급식소뿐만아니라, 부모대상으로한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의식습관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식생활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므로(Lee 
NH 등 200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 및 식습관 관리
는 가정에서의 식습관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왕시 영유아들의 식습
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자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화사

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식습관 섭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부모들의 자녀 식
생활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
회내에서어린이집및가정을대상으로하는영유아들의올

바른식습관형성을위한교육자료및가이드라인개발에유

용한 기초자료로써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2015년에

실시한 특화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

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화사업 명은 ‘맞춤형
영양관리’와 ‘편식은이제 안녕’이며, 자녀의 평소 식습관 조
사를 통한 영양관리와 편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

다. 참여한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14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7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로 총 23개소이었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10
월 31일까지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Jo JS & Kim KN 
2014). 조사내용은 영유아 식습관에 대한 문항 15개, 부모의
자녀 식생활 관리에 대한 문항 6개로 구성하였다. 영유아 식
습관에 대해서는 하루 식사 횟수, 식사의 규칙성, 식사량, 식
사에소요되는시간, 결식횟수및이유, 과식, 외식, 간식, 야
식, 편식 등을 질문하였다. 부모의 자녀 식생활 관리에 대한
질문은 영양지식 수준 및 원천, 식사 준비 시 가장 고려하는
점및어려운점, 본인에게가장필요한교육주제등으로구
성하였다. 설문지 전달 및 회수 절차는 연구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후, 원장이 부모에게 설문지를 전
달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영유
아임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식습관에 대한 응답은 부모가 대

신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292부이고, 회수한 설문지는 291
부였으며, 29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자료는 SPSS Program Ver. 18.0.0(IBM, USA)을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유아 식습관에 대한 문항과 부모의 자
녀식생활관리에대한문항의응답에대한기술통계량을알

아보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자녀의편식유무와부모및자녀의식생활과의관련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후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였다. 카이제곱검정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미하게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설문응답자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수와 자녀들의 성별, 평균 나이는

Table 1과같았다. 배부한설문지 292부중설문에응답한부
모는 291명이었으며, 회수율 99.7%로 대다수의 부모들이 성
실하게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린이
집 원장의 원활한 협조 하에 진행되었기에 설문지 회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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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tion Number
(People)

Percentage
(%)

Number of response 291 -

Family income 
distribution

Single-income 128 44.0

Double-income 163 56.0

Sex of respondents’ 
children

Male 142 48.8

Female 149 51.2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children*

1  23  7.9

2  60 20.6

3  67 23.0

4  65 22.3

5  51 17.5

6  25  8.6

* Count age in full.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가 외벌이인 경우는 128명(44.0%), 맞벌이인 경우는

163명(56.0%)으로 맞벌이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부모들의
맞벌이 비율이 41.9%인 것으로 보았을 때(Seo MH 등 2012), 
의왕시부모들의 맞벌이 비율이전국 평균보다 14% 정도높
았다. 자녀들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142명(48.8%)이었고, 여
아는 149명(51.2%)이었다.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만 3.47±1.4세로, 만 3세가 67명(23.0%)으로 가
장 많았고, 만 4세가 65명(22.3%), 만 2세가 60명(20.6%), 만
5세가 51명(17.5%), 만 6세가 25명(8.6%), 만 1세가 23명(7.9 
%)의순으로조사되었다. 전국어린이집의연령별영유아수
가만 2세가 28.9%로가장많았고, 만 1세가 21.2%, 만 3세가 
17.4% 순으로 많은 것(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과는 다른 양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의왕시 전체 어린이집
현원 수가 5,028명(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인
반면, 본연구에참여한영유아 수는 291명으로 전체의 5.8%
에 해당하는 수이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가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참여 영유아 수가 적었지만, 의왕시 어린
이집 영유아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기에, 본 연
구결과는지역사회에영유아의영양및건강관련사업을추

진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영유아의 식습관 현황

Table 2는 자녀들의 식습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35.1%로
99%가규칙적으로식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규칙적이
거나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은 1.0%이하였다. 경기, 광
주, 대구어린이집영유아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영유아식
사시간이 규칙적인 경우가 63.0%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children’s dietary habits

Questions Percentage of answer (%)

․Does your child have a 
meal time regularly?

Very regularly (6∼7/week) 35.1

Regularly (4∼5/week) 63.9

Irregularly (2∼3/week) 1.0

Very irregularly
(less than 1/week) 0.0

․If your child skip a meal, 
which meal would it be 
usually?

Breakfast 46.4

Lunch 6.5

Dinner 2.1

Do not skip a meal 45.0

․How often does your 
child have snacks? 
(Except regular snacks
in day-care center)

More than 2/day 44.0

1/day 41.9

More than 3/week 10.0

1∼2/week 3.8

Do not have snacks 0.3

․How often does your 
child have late night 
meals?

More than 3/week 5.8

1∼2/week 16.5

1∼3/month 21.0

Do not have late night meals 56.7

․How often does your 
child eat out?

More than 3/week 3.4

1∼2/week 49.5

1∼3/month 43.0

Do not eat out 3.8

No answer 0.3

․How many times does 
your child have dinner 
with more than one 
member of family?

More than 3/week 89.7

1∼2/week 8.6

Less than 1-3/month 1.7

․Does your child have 
picky eating habit?

Yes 43.6

No 56.4



김혜원․길복임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32

37.0%였던 결과(Lee NH 등 2000)보다 규칙적인 비율이 높
았다. 유아의 식사의 규칙성과 소아 비만과의 관련성을 비교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군의 50% 이상이 식사시간이 불규칙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ong SY 2008). 식습관은 다년간의
학습과정을 거쳐 습득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저항을 받게 된다고 한다(Hong SY 2008). 따라서 영
유아기에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포함한 올바른 식습관을 확

립시키지 못하면 굳어진 행태로 인해 소아 비만, 나아가 성
인 비만과 각종 질병 발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식사를거르게될경우, 어느끼니를거르는지에대해서는

아침식사가 46.4%로 가장 많았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가
45.0%로응답하였다. 국민건강통계에서는만 1∼2세에서 10.5 
%, 만 3∼5세에서 8.4%가 아침을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두 연령을 합
하여 만 1∼5세로 보았을 때 18.9%가 아침에 결식하고 있었
는데, 본연구에서는이보다약 2.5배 많은수가 아침결식을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전국비율보다월등히높은수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의왕시의 맞벌이 부모 비율이
높은 것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
식사는 전 날 저녁식사 이후부터 아침 기상까지의 공복상태

인 신체에 열량 및 영양소를 공급하며, 점식과 저녁식사 등
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끼니이다(Kim SH 1999).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다른 연구들을
보았을 때(Kang SH 2013; Kim SH 1999; You JS 등 2009), 
자녀의아침식사제공의중요성에대한영양교육이좀더강

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침 결식을 한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제공하는 오전 간식의 영양학
적 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오전 간식 메뉴 선정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간식 외에 가정에서 하루에 간식

을제공하는횟수는 2회이상이 44.0%로가장 많았으며, 1회
는 41.9%로 조사되었다. 일주일에 1∼2회만 제공하거나, 간
식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비율도 각각 3.8%와 0.3%로 조사
되었다. 이는 Lee NH 등(2000)의 연구에서 하루에 간식 2회
제공이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회(42.6%) 순으
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Lee NH 등 2000). 영유아는 성
장과활동에따른영양소필요량이많으나위의용량이작아

서한꺼번에식사를많이할수없으므로간식으로보충해야

한다(Koo JO 등 2011). 영유아의 간식의 양은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10∼15%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열량 보충
과더불어다양한영양소를제공하는동시에소화도잘되어

야 하는 등(Koo JO 등 2011), 성인에 비해 간식의 올바른 선
택이 까다롭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식사보다 간식을 통한 영

양소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Ban JY 2009; Lim HJ 
1999), 간식이주로 인스턴트 음식으로 제공되어어린이들의
영양섭취 불균형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
유아 및 어린이 간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간식을 제

공하는 시간, 열량과의 비율, 제공량에 대한 기준만 제시되
어 있고, 간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식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Yeoh YJ 등 2014),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된다.
야식 섭취 빈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56.7%였으며, 한 달에 1∼3회 정도로 야식을 섭취하
는 경우가 21.0%로 두번째로 응답률이높았다. 야식은저녁
을먹고난이후에섭취하는식사나간식등을의미하며(Cho 
YJ 등 2014), 1955년 Stunkard AJ 등(1955)이 처음으로 야식
증후군(night eating syndrome)을말하며, 아침에식욕부진, 저
녁식사후과식, 수면장애의특징을갖는다고하였다(Stunkard 
AJ 등 1955). 야식증후군은 비만 발생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Marshall HM 등 2004), 영유아기부터 야식을섭취하는식습
관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성인의 야식섭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야식으로부터 얻
는 열량이 500 kcal 이상일 경우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Suh YS 등 2012).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의야식섭취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 가
족구성원의 야식섭취에 영유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

정이므로,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식섭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외식 빈도는 일주일에 1∼2회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1∼3회가 43.0%로 그다음 순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13년도우리나라만 1∼2세와만 3∼5세의외식비율이일
주일에 5∼6회가 각각 36.6%와 68.6%로 가장 높게 조사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외식이 크게 증가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는 특히 어린
이 연령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Kim HR 2010).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하루 2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만
6∼11세에서는 2.1%에 불과한 반면, 만 12∼18세에서는 18.9 
%로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청소년기의 외식 섭취 증가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
영유아기부터 가정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1명 이상의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 횟수에

대해서는 89.7%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같이 저녁식사를 한다
고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1∼2회는 8.6%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녁식사 가족동반식사율이 만 1∼2세에서 89.8 
%, 만 3∼5세에서 97.0%으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하다.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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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 사랑
과 인성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http://www.moe.go.kr/main.do). 
가족식사와 식습관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정신건강에 안정을 주고, 건강한 식습관 형
성에도도움을주는것으로보고되었다(Gilman MW 등 2000; 
White HJ 등 2014). 또한, 초등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따
르면, 74.4%가 가족과의 식사를 즐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그 이유를 가족 간의 대화라고응답한비율이 73.2%였다
(Lee YM 등 2009). 이러한 연구로보았을때, 영유아와 어린
이에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행복을 느낄 수 있

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자녀와 함께 하는 저녁
식사를 꾸준히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자녀가 편식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56.4%가아니라고응답하였다. 영유아는성인
과는 달리 식품 선택에 있어 주로 기호에 치중하게 되어 편

식, 식욕부진 등의문제가 생기기 쉬우며(Han HY 등 1997), 
편식이심한경우영양소의결핍으로여러가지질병을유발

할 수 있다(Oh YJ & Chang YK 2006). 영유아에게서 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식품군은 채소류로, 새로운 음식을 접해볼
기회가 적고, 평상시 선호하는 음식으로 식습관이 형성된 경
우가그 원인으로 나타났다(Oh YJ & Chang YK 2006).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새로운 식품을 활용하여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영양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영유아가 직접 채소류를 기르거나 음
식 조리 시 식재료를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는 등 편

식하는 식품에 대해 자주 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일품식에 대한 기호도가 매우 높으

므로(Lee NH 등 2000), 일품식에 채소와 같이 편식하는 식
품을혼합하여제공하는등의시도도효과가있을것으로사

료된다.
Table 3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제외하고, 가정

에서 제공하는 식사에서 5가지 식품군에 대한 자녀들의 섭
취빈도조사결과이다. 쌀․빵․감자등을포함한곡류의경
우,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83.8%로 가장 많았으
며, 하루에 1회 정도 섭취하는 비율은 10.7%로 조사되었다. 
고기․생선․알․콩류는 하루에 1회 정도 섭취한다는 비율
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가 27.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정도
섭취한다는 비율이 57.4%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한다는 비율이 20.6%로 그 다음으로 많게 조사되었다. 
해조류 및 채소류는 하루에 2회 이상 섭취가 35.7%로, 하루
에 1회 정도 섭취가 32.6%로 조사되었으며, 거의 먹지 않는
다는 비율이 4.8%로 조사되어, 다른 군보다 채소류를 잘 먹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children’s dietary habit 
for five food groups (Except regular meals in day-care center)

Variation Percentage of answer (%)

Grains
(rice, bread, potatoes,

rice cakes, etc)

More than 2/day 83.8

About 1/day 10.7

3∼4/week 1.7

1∼2/week 3.1

Rarely 0.7

Protein foods
(meat, fish, egg,

bean, etc)

More than 2/day 27.1

About 1/day 46.0

3∼4/week 15.5

1∼2/week 10.7

Rarely 0.7

Fruits

More than 2/day 20.6

About 1/day 57.4

3∼4/week 14.1

1∼2/week 6.9

Rarely 1.0

Vegetables
(including seaweeds)

More than 2/day 35.7

About 1/day 32.6

3∼4/week 14.8

1∼2/week 12.0

Rarely 4.8

Dairy foods
(yogurt, cheese, etc)

More than 2/day 22.0

About 1/day 52.9

3∼4/week 16.8

1∼2/week 5.2

Rarely 3.1

지않는비율이가장높았다. 우유․유제품류의경우, 하루에
1회 정도 섭취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2회 이상
섭취는 22.0%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에너지를 주로 탄수화물류를 통하여 얻어왔다. 국민건강영
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곡류나감자․전분류의 연도별
1일 평균 섭취량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2013
년 기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은 백미가 1
순위이었고, 이어서 찹쌀, 빵, 라면, 국수, 떡 등의 순이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따라서 영유아에게
탄수화물류 음식은 거의 매 끼니마다 제공되었을 것이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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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탄수화물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당연하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영유아의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적정비율은 만 1∼2세의 경우 50∼70 
%:7∼20%:20∼35%이고, 만 3∼5세의 경우 55∼70%:7∼20%: 
15∼30%이다(http://www.kns.or.kr/index.asp). 영아에게는 주
로 모유 혹은 조제유나 이유식을 제공하므로 기초식품군에

대한 권장식사 패턴이 없지만, 유아는 음식에 대한 기호, 식
사예절 등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권장식사패턴이 제

시되어있다(Koo JO 등 2011). 곡류는 2회, 고기․생선․알․ 
콩류는 3회, 채소류는 5회, 과일류는 1회, 우유․유제품류는
2회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영유아들은
대체로 권장식사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고기․생선․알․콩
류는하루에 1회 정도로, 권장식사 패턴보다 2회 부족하였으
며, 우유․유제품류도하루에 1회 정도로 권장식사 패턴보다
1회 부족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시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
식사를 제외하여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을 모두 제대로 섭취하였다면, 모두 권장
식사 패턴을따르는것으로볼 수있다. 채소류의경우,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른 군보다 높았는데, 이는 편식으로
인한 거부감 때문일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나
는편식식품은채소류가많다는다른연구결과와일치한다

(Oh YJ & Chang YK 2006; Singh M 2004; Yu KH 2009). 
식품과 맛에 대한 기호는 경험에서부터 형성되며, 식품을 선
택하는 것은 경험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습되어진다(Mu- 
stonen S 등 2009). 또한 식품 기호는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Birch LL 1999). 성인은 대체로 건
강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반면, 영유아는 주로 본능에
의지하여 맛으로 식품을 선택하며, 성인보다 식품을 자주 접
하지 못했을 경우도 많아, 영유아의 채소에 대한 편식은 자
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칼로리 식품인 고지방 식품,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에대한섭취빈도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튀긴음식이
나 삼겹살․베이컨과 같은 고지방 식품은 일주일에 1∼2회
로 섭취하는비율이 45.0%로가장많았으며, 거의먹지않는
다는 비율이 43.0%로그 다음 순으로 많게 조사되었다. 라면
과같은인스턴트식품의경우, 거의먹지않는다고응답한비
율이 71.5%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2회로 섭취한다
는 비율이 27.1%로 조사되었다. 피자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
드의 섭취는 84.9%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일
주일에 1∼2회로 섭취한다는 비율은 14.4%였다.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추이에서는 영유아의
수치가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만 1∼2세와 만 3∼5세의 에너지/
지방과잉섭취자 분율이 각각 5.0%와 8.1%였는데, 이는 가장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children’s dietary habit for 
high-calorie meals (Except regular meals in day-care center)

Variation Percentage of answer (%)

Fatty foods
(fried foods, bacon,

beef ribs, etc)

More than 3/week 12.0

1∼2/week 45.0

Rarely 43.0

Instant foods
(ramen,

ready-to-eat food, etc)

More than 3/week  1.4

1∼2/week 27.1

Rarely 71.5

Fast foods
(pizza, chicken,
hamburger, etc)

More than 3/week  0.7

1∼2/week 14.4

Rarely 84.9

높았던 만 19∼29세의 수치인 14.2%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
였다. 아동및청소년기의비만은성인비만과만성질환의위
험을 높이는데(Dieris B & Reinehr T 2016), 비만은 유전적
요인외에에너지밀도가높은식사나지방의과잉섭취등과

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Bray GA & Popkin BM 1998). 또
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
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발생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어(Joo NM 등 2006)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영유아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강조하게 된다. 만 6∼9세 어린이의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55.6%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읽지 않음이 38.6%였으며, 읽음이 5.8%에 불과
하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영유아와 어린이
를대상으로한올바른식품선택에대한교육도시행해야할

것이다.

3. 영유아의 편식 유무와 다른 식습관 요인과의 교차
분석

영유아의섭취문제중가장흔한문제가편식(Han HY 등
1997; Kim HJ 등 2008)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자녀들
의편식유무와다른여러식습관요인과의교차분석을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영유아 편식 유무와 가정 수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편식

이아닌경우맞벌이가정인비율이 61.3%로편식인경우맞
벌이 가정인 비율이 38.7%보다 높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수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우 근접하
게 분석되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전담해오던 가정의 식생활 관리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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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ross-tabulation analysis of children’s picky eating habit with other factors

Variation
Picky eating habit

Total (%) Significance
Picky eating (%) Not picky eating (%)

Parent’s working
Single-income 64(50.0) 64(50.0) 128(100.0) χ2=3.755

p=0.053Double-income 63(38.7) 100(61.3) 163(100.0)

Frequency of intake
of late night meal

More than 3/week 10(58.8) 7(41.2) 17(100.0)

χ2=9.865
p=0.020*

1∼2/week 25(52.1) 23(47.9) 48(100.0)

1∼3/month 33(54.1) 28(45.9) 61(100.0)

None 59(35.8) 106(64.2) 165(100.0)

Frequency of intake
of vegetables

More than 2/day 37(35.6) 67(64.4) 104(100.0)

χ2=23.437
p=0.000***

About 1/day 37(38.9) 58(61.1) 95(100.0)

3∼4/week 20(46.5) 23(53.5) 43(100.0)

1∼2/week 19(54.3) 16(45.7) 35(100.0)

Rarely 14(100.0) 0( 0.0) 14(100.0)

Frequency of intake
of fatty foods

More than 3/week 22(62.9) 13(37.1) 35(100.0)
χ2=6.857
p=0.032*1∼2/week 50(38,2) 81(61.8) 131(100.0)

Rarely 55(44.0) 70(56.0) 125(100.0)

* p<0.05, *** p<0.001.

부모, 남편, 자녀 등과 분담하게 되며, 외식이나 인스턴트식
품의 이용 증가와 같은 식생활 변화를 초래한다(Kim MR 
1984). 이에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자녀의 식습관이 외벌이 가정과 다를 것으

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연령 5세인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어린이의 체중, 신장, 골밀도 등의 신체발
달 사항, 건강상태, 영양섭취상태는 맞벌이 유무에 따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Myung KH 등 2004). 오히려 맞벌이 가
정 자녀의 식사량, 간식, 야식, 식품의 다양한 섭취, 단백질
식품, 해조류 식품, 우유섭취 등의 식사 습관이 우수한 상태
가 외벌이 가정보다 많게 조사된 연구도 있었다(Lee HO 
2008). 본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에서의 편식이 아닌 비율이
외벌이 가정보다 더 높은 이유는, 어머니가 식사 준비 시 가
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맞벌이 주부는 유아의 식성을 고려한
반면, 전업주부는 영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로 유
추할 수 있다(Lee HO 2008).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의 식
성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식하는 음식을 억지로

제공했을 경우도 낮을 것이며, 이에 자녀가 편식을 하지 않
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맞벌이 유무와 편식
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유아 편식 유무와 야식 섭취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편식이아닌경우 야식을먹지 않는 비율이 64.2%로, 편식인

경우가 35.8%로 분석되어, 편식이 아닌 영유아들이 야식도
덜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유아 편식 유무와 고지
방 식품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 편식이 아닌 경우 일주일
에 1∼2회로 섭취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각각 61.8%
와 56.0%로 조사되어 편식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식
은 정상적인 식사에서 에너지나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했

을 때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Cho YJ 등 2014; 
Kim HS 2008), 잦은 야식은 고열량 섭취로 인해 비만을 유
발하거나, 위장장애의 원인이 되는 등 여러 건강문제를 야기
한다(Kim MH 등 2011). 야식은 주로 과도한 학업과 업무로
인한 끼니 결식을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성인이 많이 섭취하는데(Kim MH 등 2011), 야식
섭취군에서 에너지 섭취량과 육류․난류 및 우유․유제품류

의 섭취 빈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로 유추하

였을 때(Suh YS 등 2012), 야식으로섭취하는음식들은튀긴
음식이나 열량 및 나트륨이 많은 동물성 식품 또는 고지방

식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는 야식 식품을
선정하거나 구매결정을 하기 보다는 부모와 같은 성인의 선

택에 따라 야식을 섭취하게 되므로 영유아가 야식에 습관을

들이는데에는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다. 고열량, 고
나트륨으로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영유아의 입맛은 자연

스럽게 덜 자극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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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편식 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야
식을 선택하는 청소년기 이후 연령대와는 다르게 영유아는

환경에 의해 야식 식습관이 고착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하며, 편식을 포함한 앞으로의 식습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
기 위하여 부모 등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이 필요할 것이다.
영유아 편식 유무와 채소류 섭취 빈도를 분석하였을 때, 

편식이 아닌 경우 채소류를 하루에 2회 이상 먹는 비율이
64.4%로, 편식인경우에는 35.6%였으며, 하루에 1회정도먹
는 비율도 편식이 아닌 경우에는 61.1%였지만, 편식인 경우
에는 38.9%였다. 채소류를 거의먹지않는비율도편식인경
우에서만 해당되어, 편식인 영유아들이 채소류를 덜 먹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편식 음식은 주로 채소류라는 타 연
구 결과들과 유사하며(Hong YJ 1998; Oh YJ & Chang YK 
2006; Singh M 2004; Yu KH 2009), 채소를 기피하는이유는
채소 특유의색, 맛, 예전의 경험등의이유인것으로 보인다
(Ku UH & Seo JS 2005).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채소 관련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통한 채소 섭취 증진은 어
린이의 영양지식, 식행동, 섭취량 및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Na SY 등 2010). 즉,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있어서 채소 섭취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
신적․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4. 부모의 자녀 식습관 관리
Table 6은 부모의 자녀 식습관 관리에 대한 조사 결과이

다.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영양학적 지식수준에 대한 응
답은 72.2%가 보통정도로 응답하였고, 높다고 응답한 비율
은 12.7%였으며,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4%로 조사되
었다. 영양학적 지식 습득의 출처는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신문이나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21.1%, 가족이나 이웃이 20.2% 순으로 조사되었다. 영양학
관련 책이나 전문가를 통하는 경우는 각각 12.9%와 5.8%로
낮게 조사되었다. 인터넷은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높은 관심
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빨리 얻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Kang HK 등 2004). 하
지만 질의 편차가 큰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하고신뢰성있는정보를선택하는것은많은노력을요

구하며, 잘못된 영양 및 건강정보로 인해 실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많은 부모들이 영양학적 지식
을 인터넷에서 얻는다고 응답하였고, 전문 서적이나 전문가
를 통한다는 비율은 낮아서, 부모들이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습득할 위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영양지식을얻음에도불구하고, 자신들의지식수준을

대부분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넘치는 수많은 정
보 속에서 정작 부모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을 찾는 것에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무분별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확한 지식은 적은 편이
다(Han SJ 등 200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Kang HK 등
(2004)은 최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개발하여소비자들이원하는신뢰성있는정보를얻을수있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Kang HK 등
2004). 영양지식이 풍부할수록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될 가
능성이 커지므로 올바른 정보에 대한 영양교육이 매주 중요

하며(Axelson ML & Brinberg D 1992), 어머니의 영양지식
수준이자녀의식사의질에영향을주는요인이된다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Yabanci N 등 2014)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
터넷에서의영양정보수집시신뢰성과안전성을판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식사 준비 시 가장 고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식

품의 영양정도에 대한 고려가 4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34.5%로 조사되었다. 자녀
들의 식생활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직장일로

인한 시간 부족이 36.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자녀들
의 편식이 25.2%로 두번째로 많이응답하였다. 부모의지식
부족도 13.4%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조리 기술 부족과 부족
한 조리 실력 등의 기타 응답도 10.5%였다. 자녀의 편식 등
의 식습관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보다는 어머니

의 관심과 식생활 관리의 실제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YH & Seo JS 2004). 본 연구의 부
모들의경우직장일로인한시간부족이자녀식생활관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일을 함으로써
자녀 식습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본 연구 결과에서 오히려 맞벌이 가정
에서의 자녀 편식 비율이 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영양 관련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

으로 편식이 38.5%로 가장 많았고, 식사예절 부족이 26.6%, 
식욕부진이 14.4%였다. 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영양
관련 교육 주제는 자녀들을 위한 식단 작성법이 27.0%로 가
장 많았으며, 자녀들의 식사예절에 대한 교육과 영양관리가
각각 25.3%와 21.3%로 조사되었다. 편식을 가장 어려운 점
으로응답한결과는전국초등학생의부모를대상으로한표

본조사와유사하다. Kim HH 등(2006)에따르면 가정에서실
시하고 있는 영양교육의 내용은 편식교정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정에서 편식을 문제로 받아들여 교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Kim HH 등 2006). 하지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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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analysis of parents’ interest in diet management for their children

Questions Percentage of answer (%) Questions Percentage of answer (%)

․How is the level of 
parents’ nutritional 
knowledge?

Very high  2.4

․What is the most 
difficulty in child’s 
diet management? 

Lack of time because of working 36.1

High 12.7 Lack of understanding for child  7.7

Normal 72.2 Child’s picky food habit 25.2

Do not know well 12.4 Lack of rel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  1.9

Do not know at all  0.3 Economic burden  2.6

․What is the source
of nutritional 
knowledge?

Family or neighbor 20.2 Lack of parent’s knowledge 13.4

Newspaper, magazine, TV 21.1 Etc 10.5

Internet 36.0 No answer  2.6

Nutritional related book 12.9

․What is the most 
difficulty in child’s 
nutritional 
problems?

Picky eating 38.5

Children educational institution  0.3 Over intake of instant foods  5.2

Culture center  0.0 Lack of table manner 26.6

Expert(dietitian, doctor, nurse, etc)  5.8 Lack of appetite 14.4

Etc  1.8 Weakness  1.2

No answer  2.0 Obesity  5.8

․What is the most 
considered point in 
meal prepara- tion 
process?

Child’s favorite food 34.5 etc  5.5

No answer  2.8Nutrition of food 43.3

․What is the most 
need in nutrition 
education topic?

Method of make out a menu for child 27.0Correlation with disease  1.7
Dinning education for child 25.3

Simplicity of cooking  5.1
Method of food hygiene and cooking  9.2

Material of meal 14.2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for child 10.6

Cost of meal preparation process  0.3
Nutritional management for child 21.3

Shape, color, appearance  0.0 Obesity management for child  4.9
Etc  0.0 Etc  0.9

No answer  0.9 No answer  0.9

에서의 영양교육 충분정도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정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의
부모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자녀의 영양상태 파악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식단 작성법과 식사예절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에게 직접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간접적으
로 듣는 것만으로도 식태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Hong 
MA 등 2010), 어린이집 등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 실시
시부모에게별도의안내를하는상호연계한영양교육을통

하여도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왕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9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부모들에게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
고 있다는 응답이 63.9%였고, 식사를 거르게 될 경우 주로
아침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간식 외에 가정에서의 간식 제공 횟

수는 하루 2회 이상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야식
섭취의경우야식을먹지않는 비율이 56.7%로, 외식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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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2회가 49.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일주일
에 3회 이상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89.7%로 가
장 많았으며, 자녀의 편식 유무에 대해서는 43.6%가 편식을
하는 것으로, 56.4%가 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초식품군에 대한 섭취 빈도 조사 결과, 곡류는 83.8%가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한다고 하였고, 고기․생선․알․콩류
는 하루에 1회 정도 섭취한다는 비율이 46.0%로,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정도 섭취한다는 비율이 57.4%로 가장 많았다. 
해조류 및 채소류는 하루에 2회 이상 섭취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4.8%로 다른 군보다
잘 먹지 않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우유․유제품류의 경우, 
52.9%가하루에 1회정도섭취한다고가장많이응답하였다. 
고지방 식품은 45.0%가 일주일에 1∼2회로 섭취한다고 하였
으며, 거의먹지않는다는 비율이 43.0%로높은 비율로조사
되었다.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도 각각 71.5%와 84.9%
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들의 편식 여부와 다른 식습관 요인과의 교차분석 결

과, 편식이 아닌 경우 편식인 경우보다 야식을 덜 먹었으며, 
채소를 좀 더 많이 섭취하였다. 또한, 고지방 식품도 편식이
아닌 경우 덜 먹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들의 자녀 식습관 관리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들 스

스로의 영양학적 지식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2%였다. 가정에서 식사 준비 시 고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식품의 영양정도가 43.3%로 가장 많았고, 자녀들의 식생활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직장일로 인한 시간 부족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가장 많았다. 자녀들의편식을영
양 관련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으며(38.5%),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관심 있는 영양 교육 주제로는 자
녀들을 위한 식단 작성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0%로 가
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의왕시 영유아들은 타 연구에서와 비슷한 식

습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편식 유무에 따라 식습관 패턴
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편식에대해높은관심을갖고있으며, 관련교육을요구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영유아와 부모
를 대상으로 한 편식 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

양한 영양교육매체를 개발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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